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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께 

이곳 대서양의 바다가 연일 높은 파도로 부서집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것 처럼 이곳의 바다는 겨울 내내 사납다고 합니다. 성탄 선물로 받은 따뜻한 차들이 마음을 

훈훈하게합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날때 가장 좋은 것이 따뜻힌 차 한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저희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많은 분들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여동생 가족이 놀러와 공기놀이와 윷놀이 까지 하고 갔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곳에서도 

한국의 공기놀이와 흡사한  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 주었더니 대뜸 

자기 식으로 해서 보이더라구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요르단에서 만난 이즈라를 떠올렸습니다.  

억척스럽고 정많은 아랍 여인네들…앞으로 이즈라와 친했던 것 처럼 이분과도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딸아이는 영어를 잘하고 아주 영리해 보였습니다. 아랍권의 남자들은 보통 공부도 

안하고 그냥 탱자탱자 학교 졸업장만 탄후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습니다. 반면 여자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똑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봐야 결국은 그런 남자 아래서만 일할 수 있어도 

말이지요. 이름이 ‘하프사’ 인데 암사자를 뜻한답니다. 참고로 시리아 왕의 이름’ 아사드’는 

숫사자를 뜻합니다.   하프사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우리 ㅇ영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만에 친구 

먹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제와 생명 나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집주인 남동생은 최근에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그마하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수퍼마켓에서 한국 교환 학생 둘을 만났습니다. 동양 여자아이라고 모로코 남자 

학생들이 줄줄이 따라 장을 보러 왔더군요. 그래서 저희 연락처를 주고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환 학생으로 와있는 프랑스 학생, 싱가폴 학생, 모로코 학생을 데리고 와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갔습니다. 이곳은 한국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귀한 

것들이지요. 모로코 학생은 베르베르 민족으로 하얗고 아주 예쁘고 착하게 생겼습니다. 동양권에 

관심이 많아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갈 계획이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이 무슬림인 학생들을 

초대해놓고 ㅇㅅ님의 이름으로 식사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와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학교 선생님들과 가족들도 초대하고 무엇보다 이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도 초대해 위로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시내에서 40분 이상 떨어져 한국 주재원들이나 

다른 한국 분들이 전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집에서 오분 거리에 이십명 가까이가 

매주일 모여 ㅇㅂ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100명이나 될까한 이 큰 도시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삼주 째 함께 ㅇㅂ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이곳의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ㅇㅂ처는 아니지만 한 동안은 이곳에서 ㅇㅂ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심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 ㅇㅂ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려면 아랍어나 불어를 배워야합니다. 그래야 이사람들의 언어로  

효과적으로 생명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ㄱㄷ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부으시는 사랑과 ㄱㄷ가 주님의 은혜 안에 큰 열매 맺으시길 ㄱㄷ드립니다.  

 2014년 1월 21일                                         하늘이 이쁜 나라에서 장ㅅㅊ/ㅇㅈ 드림  

 

 

1. 좋은 ㄱㅎ를 찾게해 주심 감사 

2. 영혼들을 영접하고 생명 전하는 일을 위하여 

3. 아랍어와 불어를 배울 수 있도록 

4. 장애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